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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Kyung-Won  
 
  This study deals with the economic participations for women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o 
stimulate women employments in Seoul.  Recent economic downturn due to the foreign exchange 
crisis changes the structure of traditional labor market.  Demand for full-time labor decreases 
drastically.  It means that the labor market, focuses male labor forces, are  broken down.  Both, 
supply and demand for female labor forces, will increase very quickly.  However,  there are 
many barriers of women entering in labor market, such as  marriages, childbirths, childcares, and 
explicit, or implicit discriminations of entering or staying in job markets, etc.   
  This study uses the indices to find out the degree of M-shaped economic participations for female 
labor forces.  The results is that the M-shaped improved gradually over 17 year time period, and 
women's age, household income, children's age, and women's educational levels are important 
factors of women's employment in Seoul.   
  Th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are followings.  First, both quantities and qualities of child 
care system should be improved.  Second, the female job search programs should be improved.  
Third, the various employment service programs should be supplied. Fourth, a support program for 
self-establishment of new businesses should be developed.  Fifth, the job training programs should 
be reinforced.  Women Progress Center should extend its programs to cover all of these suggested 
poli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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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IMF救濟金融體制 하에서의 우리경제
는 심각한 景氣下落과 大量失業의 발생
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전반에 걸쳐 강
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노동시
장 역시 雇傭調整의 立法化와 함께 평
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景氣의 循環
에 따른 雇傭과 失業이 반복되는 서구
식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柔軟性 확대와 급속한 경
기위축은 失業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하
게 된다.  실업은 임시직 여성근로자, 
임시직 남성근로자, 정규직 여성근로자 
및 정규직 남성근로자의 순으로 발생되
어 먼저 여성근로자의 失職이 급격하게 
증가한 후 남성근로자의 실직이 증가하
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기가 最低點
에 도달하면 常時職 남성근로자의 雇傭
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
나 그 후 경기가 다시 상승국면에 접어
들게 되더라도 정규직 또는 상시직의 
고용은 더 늘어나지 않고 短時間근로, 
파견근로 등의 非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고용
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 남성인력의 수
요는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반면 여성인
력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앞으로 노동
시장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

와 함께 여성 스스로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성
인력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여성고용촉
진을 위한 각종 정책방안들에 대한 연
구는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政策立案으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
었고, 직장현장에서 여성인력의 고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모성
보호제도의 확립, 보육투자의 확대, 여
성재고용제도, 그리고 각종 여성차별금
지정책의 실현 등 법적 제도적으로 여
러 가지 여성고용 촉진정책이 시행되었
지만 여성의 고용여건은 현실적으로 크
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市의 경우, 공무원채용시 여성 
20% 목표설정, 보육시설 확충, 低所得 
여성 대상의 직업훈련제도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흡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정책 또
한 要보호여성 중심의 복지정책이 주류
를 이루고 있으며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직 본격화 되지 않고 있
는 것이다.  여성인력은 비교적 학력수
준과 근로의욕이 높은 양질의 潛在인력
으로 여성인력활용의 활성화는 職種과 
분야에 따라 노동의 超過공급 또는 超
過수요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
라 노동시장의 환경에서 인적자원의 생
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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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여성의 經濟活動現況을 살
펴보고 就業女性의 보편적인 특징을 살
펴본 후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
한 政策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활
동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흔히 본 경제
활동참가율의 분석 대신 經活指數를 이
용한 분석을 시도하여 연령별 경제활동
현황의 성별 연도별 변화추이를 정확하
게 관찰하였고, 相對指數를 계산하여 여
성인력의 연령별 및 산업별 비중의 변
화를 추적하였다.  또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1997년 1월에 수행된 여성부문 표본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여성들의 일반
적인 특징을 살펴본 후 여성인력 활용
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향이 제
시되었다.  정책은 주로 서울市에서 수
행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되면
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2. 女性經濟活動現況 
 

(1) 年齡別 現況 
  여성의 연령별 經濟活動參加率이 M
자형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여
러 연구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즉, 20대 
초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점에 도달
하였다가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20대 후반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
하게 떨어져 30세 전후로 해서 참가율
이 최저점에 도달하였다가 다시 상승하

여 40대 전후에 다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女性雇傭政策의 핵심은 
전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
면서 동시에 M자형의 정도를 어떻게 
하면 緩和시킬 것인가 하는데 있다.  M
자형의 정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는 時系列資料의 변화추이로 관찰되는
데 이것을 指數化하여 보다 분명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소
개하기로 한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단순히 비
율만 보여주고 각 연도별로 같은 연령
대의 비율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만
을 단순비교하는 것에 반하여 여기에 
소개하는 指數測定방법은 각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의 累進比率을 이용하여 
전체 연령대에 걸쳐 여성인력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 緩和되어가고 있는가 또는 
深化되고 있는가를 숫자로 표현된 指數
의 크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
기서 지수의 이름을 經活指數라 하자.     
指數比較方法의 장점은 성별, 지역별, 
또는 연도별 지수를 계산하여 비교분석
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 바람직
하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는 다른 방향
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인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표 1>은 연령별 경제활동인구가 전
체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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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제활동인구의 누진비율 
(단위: %) 

 1981년 1997년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15-19 5.11 13.03 7.81 1.41 3.10  2.09 
20-24 16.06 37.01 23.20  7.75 19.17 12.33 
25-29 34.77 48.03 39.29 23.23 33.08 27.17 
30-34 52.14 59.11 54.52 39.58 45.00 41.75 
35-39 66.47 69.63 67.55 56.29 59.56 57.60 
40-44 78.91 80.22 79.36 69.91 73.08 71.18 
45-49 88.48 88.92 88.63 80.19 82.26 81.02 
50-54 94.30 94.49 94.36 88.28 88.99 88.57 
55-59 97.71 97.80 97.74 94.54 94.25 94.43 

60이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제 : 천리안,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累進的으로 계산한 것이다.  여성은 低
年齡層의 경제활동인구가 相對的으로 
많아 累進比率은 남녀를 합한 전체누진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남성의 경
우는 30대 이후 부터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하고 따라서 누진비율은 전체누진
비율보다 느리게 증가한다.  또, 남성과 
여성 모두 1997년의 저연령층 증가속도
가 1981년 보다 많이 둔화되었다.  이것
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율이 젊은 연
령층에서 30대 이후의 중년 이상의 연
령층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1997년의 경우도 여전
히 여성이 전체누적비율보다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젊은층의 비중
이 여전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20대 초
반까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退出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누진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은 모양이 된다.  여성은 低연령
층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아서 全
體累積比率曲線과 비교하면 기울기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완만하게 상승
하는 모습을 띠게 되고 그림상의 OC'B
의 곡선을 그리게 된다.  남성의 경우는 
30대에 가서야 경제활동인구가 頂點에 
다다르기 때문에 전체누적비율곡선에 

 비해 완만하게 상승하였다가 갈수록 
기울기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OCB의 곡
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전체누적비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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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성과 여성을 합한 경제활동인구로 
일정한 비율로 나아가기 때문에 OB와 
같이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 되고 경활지수는 다음의 식으로 정
의된다. 
 
     I = 1 -  L/K.         (식 3) 
 

  K를 全體累進比率曲線 아래에 형성되
는 삼각형 OAB의 면적이라 하자.  K의 
면적은 1/2 또는 0.5가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L을 男性 또는 女性累進比率曲線 
아래에 형성되는 OABC 또는 OABC'의 
면적이라 하자.  즉, 남성 또는 여성누
진비율곡선을  

저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클 
경우에는 누진비율곡선의 기울기가 가
파르게 상승하여  L이 K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식 3)을 이용하면 지수(I)
는 陰數의 값을 지니게 된다.  중년 이
후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크면 기울
기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陽數의 값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지수는 -1에
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
록 거의 전 연령계층에서 비슷한 비중
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또 값이 -1에 가까우면 저연령층
의 경제활동 비중이 크고 +1에 가까우
면 중 고연령층의 비중이 큰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 

 
    y = T(y)               (식 1) 
 
라 놓으면  
 
    L =  0100 T(y)dy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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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여성, 남성 및 전체곡선 



110 서울市政硏究 제6권 제1호 1998. 6 

등 젊은 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가 20대 
후반이나 30대초반 등의 연령보다 상대
적으로 활발할 경우 지수가 음수로 나
타나게 되고 절대값이 클수록 20대 초
반의 비중이 그 이후 연령층에 비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 경제
활동참가율의 M자형의 심화정도는 이 
지수로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것이
다. 
  (식 3)의 경활지수는 다시   
 
I = 1 - (L/K) 
  = 1- (1/K)*  0100 T(y)dy.  (식 4) 
 
여기에서의 T(y)는 실제로 몇 개의 離散
的인 값(discrete value)들의 모임이다.  여
기서는 연령별 누적분포비율로 열 개의 
값을 지닌다.  따라서 L의 값은 누적비
율곡선에서 각각의 값 아래 주어지는 
면적들의 합으로 추산할 수 있다.  즉, 
 
L =  0100 T(y)dy 
    10             10 

  =  [(y- y )×T(y )]+(1/2)   [(y-y )×{T(yi) - T(yi i-1 i-1 i i-1 i-1)}].  
    i=2            i=1         
                              (식 5) 
       
   <표 1> 및 부표에 요약된 누진비율
을 (식 5)와 (식 4)에 대입하여 경활지수
를 계산하였고 그 값은 <표 2>에 소개
하였다.  표를 보면 여성의 지수값은 모
두 陰數를 나타내고 남성은 陽數를 나
타내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가 20대 초반의 연령층에서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이후에는 급격하게 하락하
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1981년에서 1997년까지의 변화양
상을 보면  여성의 경우 1991년과 1993
년을 제외하면 지수값이 지속적으로 커
져 -1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20대 초
반의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20대 초반의 비중은 줄어
드는 대신 30대 이후의 비중이 늘어나 
M자형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갈수록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 그리고 여성인력의 참여욕
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981년과 1997년을 비교하면 절대값이 
거의 두배 가까이 감소하여 M자형의 
정도 역시 2배정도 완화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지수값이 양수이면서 
조금씩 감소하여 0에 근접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20대 등의 젊은 연
령층 보다는 30대 이후의 중 고연령층
의 경제활동참가가 더 활발하게 나타
나고 있지만, 저연령층의 경제활동참
가도 갈수록 활발해 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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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활지수가 여성인력의 M자형, 또는 
초기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정도를 
지수로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相對指數(Relative Index)는 연령별 경제
활동인구의 성별비율을 相對的으로 비
교해보는 방법이다.  즉 상대지수는 특
정한 연령층의 여성(또는 남성)의 경제
활동인구가 전체 여성(또는 남성) 경제
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연령
층에 남녀를 합한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남녀 전체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것이다.  

<표 2> 경활지수 

년도 남성 여성 

1981년 0.053 -0.104 
1985년 0.045 -0.079 

1989년 0.044 -0.069 

1991년 0.047 -0.073 

1993년 0.045 -0.072 

1995년 0.041 -0.064 

1996년 0.040 -0.062 

1997년 0.039 -0.058 

 

 

  여기서 소개한 경활지수는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20대 초반에 정점에 도
달하였다가 2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하
락하여 30세 전후에서 최저점에 도달하
는 것이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가 또는 
완화되었는가에 대한 計量的인 측정방
법이다. 여성고용문제의 核心가운데 하
나가 이러한 20대 후반에 나타나는 급
격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구조를 완화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현상이 어느 정
도 완화되고 있는가를 可視的으로 보여
주는 장치로 경활지수가 개발된 것이다.  
경활지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敍述的인 時系列 분석보다 분명하
게 20대 후반의 급격한 퇴출의 정도를 
지수로서 설명이 가능하고 이러한 현상
의 심화 또는 완화에 대한 數値的 설명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상대지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연령별 여성(또는 남성)경제활동참가인구 비율 

r = ——————————-—-—-----—— 
    연령별 전체 경제활동참가인구비율 

(식 6) 
(식 6)은 다시 
 
         w /W         i r = ——————   (식 7) 
         ni/ N  . 
 

여기서 wi는 특정 연령층의 여성(또는 
남성)경제활동인구, 

        W는 전체 여성(또는 남성) 경
제활동인구, 

         ni는 특정 연령층의 남녀 전체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N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상대지수 r의 값은 0보다 같거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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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갖게 되고 만약 r이 0이면 그 연령
층에 여성(또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r이 1일 
경우는 그 연령층에서 여성경제활동인
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연령층의 전
체경제활동인구의 비율과 같은 비율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r이 1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많아서,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r이 1보다 작으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작
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상대지수는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서술적
인 설명보다 그 연령층에서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의 增減에 대해 보다 분
명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즉, 특정 
연령층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
가하였을 경우, 경기 호황 등으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 
연령층의 여성 참가율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變動이 없
는데도 그 연령층 여성의 참가율이 늘
어났을 수도 있다.  단순히 경제활동참
가율의 증감만 관찰할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상대비율은 전체 
취업자들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때문
에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相對
的 變化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표 3>은 여성의 연도별 상대지수를 
소개하였다.  여성의 상대지수는 15-19, 
20-24, 및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 연령계층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1
년을 기준으로 15-24세 연령층에서는 지
수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고 25-29세 연
령층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확실
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0-44세까지
의 연령계층에서도 약간의 변동은 있지
만 1981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
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30대 
이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M자형의 정
도가 갈수록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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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연도별 상대자수 

 1981년 1985년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6년 1997년 

15-19 1.668 1.624 1.531 1.582 1.574 1.567 1.557 1.486 
20-24 1.558 1.595 1.628 1.639 1.637 1.618 1.581 1.569 

25-29 0.684 0.775 0.816 0.791 0.843 0.879 0.910 0.936 

30-34 0.727 0.758 0.802 0.803 0.801 0.794 0.816 0.818 

35-39 0.807 0.877 0.909 0.915 0.914 0.914 0.917 0.918 

40-44 0.896 0.927 0.913 0.939 0.950 0.974 0.974 0.996 

45-49 0.937 0.931 0.923 0.896 0.927 0.920 0.924 0.933 

50-54 0.971 0.904 0.917 0.908 0.913 0.914 0.910 0.891 

55-59 0.978 1.032 0.930 0.917 0.895 0.909 0.908 0.897 

60이상 0.974 1.135 1.239 1.147 1.071 1.076 1.033 1.031 

 

 상대지수에 의한 분석방법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한 분석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
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상황이나 경기변
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는 변
수인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전체 경
제활동참가율의 변화가 초래되었을 경
우 단순히 경제활동참가율의 變化推移
만 관찰하는 분석방법으로는 여성인력
의 변화양상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대지수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전체 경제활동참가자 수의 
변화에 관계없이 여성인력의 상대적인 
변화 여부만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相對指數는 産業別 여성인력의 고용
현황을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단
순히 산업별로 여성인력의 비율을 관찰
하는 것 보다 상대지수를 이용한 분석
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의 비중의 增減
與否를 계량적으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産業別 相對指數는   
 
      산업별 여성취업인원 비율 
r = —————————————— 
      산업별 전체 취업인원비율 
 

         vi/V 
  = ——————      (식 8) 
         mi/M             .  
 

여기서 vi는 특정 산업의 여성취업자 수, 
       V는 전체 산업의 여성취업자 수, 
       mi는 특정산업의 남녀 전체 취업

자 수, 그리고 
 

(2) 産業別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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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성의 산업별 상대지수 

 1992 1994 1995 1996 1997  
광 업 0.1624 0.1909 0.1882 0.2098 0.1844

 제 조 업 1.0231 0.9567 0.9349 0.9234  0.887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3488 0.4301 0.4419 0.3742  0.3604 
 건 설 업 0.2546 0.2306 0.2438 0.2547  0.2685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374 1.1175 1.1021 1.0998  1.1114 
 숙박 및 음식점업 1.7653 1.7371 1.7431 1.7249  1.7150 
 운수 창고 및 통신업 0.2293 0.2679 0.2686 0.2764  0.2778 
 금융 및 보험업 1.3691 1.4324 1.4598 1.4297  1.4246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0.7132 0.8159 0.8295 0.8073  0.834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0.4868 0.5106 0.5476 0.5642  0.5610 
 교육서비스업 1.3752 1.3928 1.4353 1.4533  1.44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385 1.6878 1.6914 1.6506  1.7003 
 기타공공, 사회 및개인서비스업 1.2171 1.2501 1.2601 1.2685  1.2370 
 가사서비스업 2.2284 2.4299 2.4349 2.4034  2.3923 
 국제 및 외국기관 0.7461 0.5358 0.4765 0.5034  0.1915 
자료출처: 천리안, 통계청 데이터 베이스 
 

       M은 전체 산업의 남녀 전체 취
업자 수. 

 

  산업별 상대지수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
년 전기, 가스 수도사업 분야의 경우 전
체 여성취업자의 불과 0.15%만이 종사
하고 있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여성인
력의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분야에 전체 취업자 역
시 0.40%에 불과해 이 산업자체가 아직 
고용창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
은 분야라는 것을 알 수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비율만 놓고 여성인력 진출의 
활발성 유무를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 

4>가 만들어 진 것이다.  
  산업별 상대지수도 연령별 상대지수
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는 0에서 무
한대까지의 변화가 가능하다.  指數가 1
일 경우에는 여성(또는 남성)의 그 산업
분야에의 인력진출이 그 산업에 종사하
는 전체인력의 비율과 비례하게 나아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가 1보다 적
으면 그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상대적
으로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 더 
저조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숫
자가 크면 매우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표 4>의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여
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한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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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등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 숙
박 및 음식점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에
서 여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진출이 절대적으
로 늘어났다 할 지라도 상대적으로 줄
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또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
보장사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여성인
력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相對指數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확
연하게 구분한다.  그리고 여성의 진출
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분야와 
줄어들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관찰도 가
능하다.  그러나 상대지수는 雇傭의 質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다 하더라도 臨時職이나 非定規職의 
형태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많이 진출한 
경우라면 여성고용에 따른 또다른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지수는 
양적인 분석에만 머물고 고용의 질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문제점

에 대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시직이 먼저 해고되고 정규직이 해고되
는 순으로 진행되다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다시 고용이 증가하게 되는
데 이 때 해고된 만큼의 정규직을 다시 
고용하기 보다는 정규직의 숫자는 줄어
든 상태에서 固定되고 임시직 등 비정
규 근로형태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앞으로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의 비
중이 줄어들고 임시직의 비중이 늘어나
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남성 보다는 여성, 그 중에서도 시간제 
근무 등을 선호하는 기혼여성들의 고용
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장
기적으로 기혼여성 고용에 유리한 환경
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직이나 시간제 등 불안정
한 고용의 증대는 고용정책의 또다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여기에 제시된 
상대지수분석은 이러한 문제점을 看過
하고 단순히 양적인 분석에만 치우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3) 就業女性의 特徵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
출하기 전에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여성인력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

  임시직 및 시간제 등의 증가는 여성고용의 양적인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앞으로 노동시장 柔軟化가 더욱 강조되고 있어 시간제, 임시직 또는 파견제와 같은 非正
規勤勞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 구제금융체제는 우리나라
의 경제를 당분간 급속하게 위축시켜 격심한 景氣沈滯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大量解雇 등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대량해 는 일단은 임시직 여성 임시직 남성 정규직 여성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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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취업여성의 특징에 대한 가설검정결과 요약 

변     수 F값 (p값) 가설채택유무 

(유의수준 0.05) 

연  령 3.91(0.048) 기  각 
가  계  소  득 11.62(0.000) 기  각 
교  육  수  준 5.41(0.020) 기  각 
자  녀  의   수 0.79(0.374) 채  택 

자  녀  의  연  령 24.97(0.000) 기  각 

 

보자1).  취업 및 미취업 여성의 차이점
으로 여성의 연령, 가계소득, 여성의 교
육수준, 자녀의 수 및 자녀의 연령 등의 
변수들을 선정하고 이들 변수들에 대한 
가설검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요약하였다. 
 이것을 보면 자녀의 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여성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취업은 여
성의 연령, 가계소득, 교육수준 및 자녀
의 연령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다.  그러면 각 변수들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살펴 보자.   
  <표 6>에서 <표 9>까지 연령, 소득, 
교육 및 자녀의 연령별 취업 및 비취업 
여성인력의 분포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취업과 비취업여성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5-29 및 30-34세 연령층에서 비

취업 여성들의 비율이 취업여성들의 비
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취업여성은 
35세부터 49세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울지역 여성
들의 연령별 취업특성 역시 앞의 경제
활동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5세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급격하게 퇴출하
였다가 30대 중반 이후에 다시 진입하
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별 여성인력의 분포는 여성
자신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월 
15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취업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인 비교적 중 고소득
가구의 여성들은 비취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 여성인력의 분포 역시, 무
학,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의 학력계층

------------------------------ 
본 조사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는데에는 다음의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이지만 이 조사는 19-59세 여성들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15-18세와 60세 이상 여성들에 대한 정보
가 없으며, 자녀가 있는 취업주부가 母集團의 약 14.4%정도이나 표본에서 30%를 할당함으로서 자료의 
偏向性(bias)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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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취 업 비취업 

무학 1.7% 1.8 
초등학교 10.6 8.3 
중학교 22.0 15.5 
고등학교 43.5 51.1 
전문대학 5.8 6.6 
대학교 14.9 16.4 
대학원이상 1.6 0.8 

에서는 취업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지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계층에서는 
비취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의 연령에 따른 여성인력의 분포는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여성들은 
비취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초
등학교 입학연령인 8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여성들은 취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 자녀연령별 여성인력의 분포 
연령 취업 비취업 

3세 미만 17.5% 23.7 
3-5 5.5 10.8 
5-8 11.2 13.3 
8-13 20.8 17.3 

13 이상 45.1 34.9 

  
<표 6> 연령별 여성인력의 분포 
연 령 취 업 비취업 

25세 미만 5.7% 5.8 
25-29 9.1 13.3 
30-34 14.9 22.1 
35-39 25.3 20.2 
40-44 22.3 16.3 
45-49 12.6 7.5 
50-54 6.6 8.1 
55-59 3.6 6.7 

 
 
  본 자료에 나타난 서울시 여성취업의 
일반적인 특징은 여성의 연령이 30대 
중반에 이르고, 소득수준이 월 150만원 
이하 정도이고, 학력은 중학교 이하 정
도이며, 그리고 자녀가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도달한 정도로 성장하였을 
경우 등으로 요약된다.  즉, 저학력, 저
소득의 30대 이후 기혼여성의 취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고
용정책은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이며, 
고등학교 이상의 비교적 고학력 집단, 
그리고 8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가
정 여성들의 노동시장퇴출을 완화하고 
취업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표 7> 소득수준별 여성인력의 분포 
연 령 취 업 비취업 

80만원 미만 27.1% 8.1 
80-120 15.7 12.7 
120-150 10.0 8.6 
150-200 19.7 25.4 
200-250 14.4 23.6 
250-300 4.8 7.8 

300 이상 8.3 13.7 

 

 

<표 8> 교육수준별 여성인력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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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먼저 취업을 희망하는 비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정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자리 알선과 사업정보 제공 등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다 <표 10>에 요약된 것을 보면 일자리 알선과 사업정보제공이
 50만이하 50-100만 100-150만 150-200만 200-250만 250-300만 300만이상 

직업훈련, 기술교육 -  6.8  9  13.4  8.8  7.2  5.8 
고용 및 사업정보 제공  42.8  48.2  45  35.1  39.7  36.3  33.8 

사업자금융자  14.2  10.3  8  12.8  13.2  9.0  16.1 

미취학자녀를 위한  
보육시설확충 

 28.5  20.6  25  20.1  21.3  27.2  20.5 

방과후 보육시설  14.2  6.8  11  15.0  15.4  16.3  16.1 
노인,환자 등의 
수발서비스 

 -  6.8  2  2.2  1.4  -  4.4 

  기  타  -  -  -  1.1  -  3.6  2.9 
 

중점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50만원 이하 
소득여성의 경우 최고 48.2%로 나타났
는데, 소득이 낮은 만큼 移職을 위한 정
보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은 保育施
設 확충으로 20-28%로 나타났다.  이 
항목 역시 50만원 이하 低所得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放課後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골고루 15%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기술교육 수
요는 150-200만원의 소득계층 여성에게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자금 융
자에 대한 수요는 300만원 이상의 高所
得 여성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
인, 환자등의 수발서비스는  1.4-6.8% 
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就業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수요 

 

<표 11> 가장 시급한 여성복지제도에 대한 선호도 
(단위 : %) 

 1인 5인미만 5-10인 10-50인 50-100인 100-300인 300-500인 500인 이상 

산전산후휴가 7.9 12.7 11.1 13.4 6.7 0.0 0.0 6.7 
유급유산휴가 2.0 2.0 1.4 5.2 3.3 11.1 0.0 2.2 
육아휴직제도 6.9 8.6 9.7 9.3 3.3 11.1 16.7 11.1 
보육시설 확충 50.0 49.8 47.2 44.3 70.0 66.7 66.7 66.7 
육아비용지원 23.1 13.2 19.4 21.7 10.0 11.1 0.0 6.7 
기        타 0.8 0.5 0.0 1.0 0.0 0.0 16.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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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보면(<표 11> 참조) 취업여성들
이 가장 시급하게 바라는 것은 保育施
設 확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으
로 바라는 제도는 직장규모별로  약간 
차이가 났다.  100인 이상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育兒休職제도에 대
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고 100인 이하의 
중, 소규모 기업 근무자들은 育兒費用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3. 政策課題 
 

(1) 基本方向 
  女性雇傭政策의 방향은 다음의 몇가
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就業의 斷續性
(career interruption)을 완화하는 방안의 
모색이다. 25-34세 연령계층에서 급격하
게 일어나는 勞動市場 退出을 완화시켜 
여성들의 生涯勤勞形態가 連續性을 갖
도록 함으로서 여성인력이 지속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母性기능을 하는 출산 또는 보육기간동
안의 非經濟活動化는 여성인력의 就業
斷切을 야기함과 동시에 여성의 留保賃
金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들의 높
은 유보임금은 그들의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주저하게 되어 계속 비경제활동
화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
우는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는 外部勞動市場의 강화이다. 일
단 비경제활동화 되었던 기혼여성이 다
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에 대한 취업알선 또는 고용관련 정보
제공이 이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에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한다.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나 외부노동시장이 잘 발달 되어 
있을수록 여성의 재취업이 용이하고 이
러한 점에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勞動市場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慣行에 대한 제거 또는 완화방안의 모색
이다.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부터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과정 및 퇴직, 해고 등
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여성차별적 관행
의 제거는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과 생산
성의 향상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법 또
는 제도적으로 차별적 관행에 대한 가시
적인 제거조치를 시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행적 차별의 제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女性雇傭政策은 출산, 육아 등 女性就
業 斷續性 유발부문에 대한 사회의 투
자를 확대하여 여성인력의 공급에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과 수요측면에서 
기업의 女性雇傭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
감시켜 여성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
안, 또 外部勞動市場 활성화 등의 정부
의 노동시장정책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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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업의 여성복지비용 완화를 도모하고, 
또 고용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하는 
직업안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같이 복
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여성고용정책의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2) 政策代案 
  기본방향에 맞추어 서울시에서 추진
할 여성인력의 활용증진을 위한 政策課
題로는 保育投資의 확대, 就業斡旋기능
의 활성화, 雇傭서비스기능의 확대, 민
간인 전문가의 활용, 創業지원정책의 수
립,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등을 들 수 있
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역할로는 女性福祉費用의 社會化, 女性
採用差別 철폐정책, 彈力的 出退勤제도
의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서울시의 보육시설은 1997년을 기준으
로 보육대상아동의 수의 100%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확충되었다.  그러나 최
근의 급격한 경기침체와 家長失職의 급
증 및 家計經濟의 심각한 위기 고조 등
으로 지금까지 非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
던 기혼여성들이 대거 직업현장으로 뛰
어들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보육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보육
시설의 質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
운 투자는 계속 요구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

업알선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여성발
전센터의 취업상담기능을 확대개편하고 
서울인력은행과 연계한 지원체제의 강
화에서 그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
다. 서울시의 雇傭 및 再雇傭 정보서비
스 기관은 각 노동사무소의 취업알선센
터, 서울인력은행, 구청의 취업정보센터,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의 취업상담실 등
이 있는데 이 중에서 女性發展센터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상집단을 서울의 
여성들로 특화할 수 있고 이미 서울의 
여성복지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 만큼 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한 
취업상담기능의 확대개편이 가장 효과
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또, 雇傭情報體系의 구축은 단순히 취
업알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탐색세미나 또는 직장적응훈련 등 
종합적인 구직 또는 구인과 관련된 각
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職業探索세미나 프
로그램은 각종 직업이나 직종, 또는 구
체적인 일의 내용 등을 소개하여 구직
자들에게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에 부합
하는 분야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
그램으로 구직자들이 특별히 관심이 있
거나, 또는 앞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리
라고 예상되는 분야들에 대한 적성과 
내용을 소개하고 취업에 필요한 각종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재 勞動人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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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가 있는 직업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또 새롭게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직업군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구직
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자신에게 적합
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
램을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職場適應訓練 프로그램은 작업현장
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구직자들의 
흥미와 적성 및 전공에 부합하는가를 확
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사원제와 유사
한 프로그램이지만 인턴사원은 그 직장에 
취업할 것을 전제로 일정기간을 근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취업알선기관 또는 각종
취업서비스 기관에서 직장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취업희망자가 그 직
장이나 직업에 적성과 흥미가 있는가 또
는 잘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은 취업 
후 적응에 실패하여 취업을 포기하는 것
을 현저하게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보험
설계사, 또는 판매직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취업초기의 높은 포기율을 감안하면 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은 직업선택의 효
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취업활성화와 각종고용서비스 기
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인 전문가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여성발전센터에 여성
취업관련 민간인 전문가를 상주시켜 서울
인력은행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하면서 

취업상담기능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민간인 전문가를 통하여 단순한 직업소개 
뿐만 아니라, 노동능력평가, 직업오리엔테
이션, 직업선택카운셀링 등 질높은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여성창업지원정책은 자영업을 위주로 
여성발전센터에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 즉,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의 
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창
업지원정책의 내용은 여성들을 대상으
로 경영, 회계, 세무, 정책자금 이용법, 
사업전망, 판매전략, 시장개척 등의 創
業敎室을 운영하고, 창업상담가와 연계
하여 사업성 평가(시장조사 및 사업전망
분석 등), 자금마련계획, 業種協會 등을 
통한 업종별 전문지식 등의 연수 및 경
영관련 교육 강화, 창업관련 행정업무 
도움, 창업을 계획중인 여성을 위한 교
육훈련 프로그램 안내(예 : 중소기업진
흥공단 연수원 등의 창업스쿨)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또,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통한 創業資金의 지원을 원
활하게 하고 또 貸出情報의 제공과 상
담 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創業과 
관련된 각종 規制의 혁신적인 緩和가 
필요하다. 창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창
업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창업과 관련된 각종 규
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완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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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職業訓鍊制度의 개선책으로는 먼저 職
業能力開發院과 연계하여 여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여성발전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적
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女性發展센터
에서 제공하고 있는 技術敎育 프로그램
은 규모를 확대하여 여성들의 다양한 기
술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고, 직
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하여 산업인력의 수
요와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교과
과정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女性發展센터 내에 職業訓
鍊 및 技術敎育 情報 및 相談기능의 구
축,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旣婚
여성의 보육서비스 지원, 母子가정에 대
하여 기술강습 수강료 및 여비의 지원, 
민간 女性職業訓鍊기관에 대한 지원체
계의 확립, 그리고 低所得層의 民間職業
敎育 지원 등이 필요하다. 
  여성복지비용의 사회화, 여성채용차별 
철폐정책, 탄력적 출퇴근제도의 시행 등
은 서울시 보다는 중앙정부 및 민간기
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정책과제
라 할 수 있다. 현행 女性福祉費用은 매
달 1일씩의 有給生理休暇, 有給出産休暇 
60일, 無給育兒休職 1년, 증빙자료를 첨
부할 경우에 流産 死産 早産휴가 실시, 
하루 1시간의 授乳시간제공, 직장보육시
설 운영 등이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비
용은 기업의 비용을 경감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사회가 공동으

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유급생리휴가
제의 폐지, 出産休暇給與를 사회보험에
서 지급, 유산 조산 사산휴가에 대한 賃
金보전을 의료보험에서 일정비율을 부
담, 그리고 職場保育施設에 대한 지원 
및 중소기업의 공동보육시설 확충에 대
한 지원의 지속 및 확대 등을 들 수 있
다. 
  女性採用差別 撤廢方案은 여성採用目
標制, 昇進比例제 등 한시적 시행, 남성
의 군경력에 대한 加算點 폐지, 産業合
理化 또는 中小企業 육성 등 정부의 정
책지원 대상업체의 선정시에 여성고용
차별 철폐정책의 이행유무를 확인하는 
것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관행을 없에고 정부기관과 일정규모 이
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女性雇
傭比率을 業體選定을 위한 평가요인으
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彈力的 出退勤制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
다. 그러나 이 제도는 노동의 공급증가
에는 크게 기여하게 되겠지만 기업의 
생산여건이 경직적인 현재의 분위기에
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서는 먼저 延長勤勞에 대한 제한이 철
저하게 이루어지고 연구직, 조사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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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分擔과 成果級 정착, 팀제 운영 등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 측에
서 이 제도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
해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보육시설 설치규정을 완화해 줄 필
요가 있다. 또 육아휴직 후에도 활용가
능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
고 야간보육시설 등에 대한 투자나 지
원 등도 따라야 할 것이다. 
 

4. 結論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현황을 살
펴보고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의 M
자형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여부를 지
수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관찰하였다. 그
리고 서울시 여성취업은 30대 이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정도의 연령에 도달하
고 비교적 중 저소득, 저학력 계층에서 
활발함을 확인하였다.  즉, 중산층 이상
으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주부들의 경
제활동이 매우 저조하고 결혼, 출산 및 
육아 등이 여성경제활동의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은 노동시
장에서의 인력수요에 대한 급격한 감소
와는 달리 여성인력의 공급은 대폭적으
로 늘어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에 임시
직,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등의 비정규직

의 비중이 확대되고 이것은 곧 기혼여성
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노
동시장정책 역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진
입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
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모아져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향에 부응하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노동인력의 수급 불균형
이 심화되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고착되
어 가는 것이다. 여성인력 중 중산층 이
상의 고학력 계층의 많은 비율이 供給
過剩이 심화되고 있는 職種이나 分野로 
몰려있어 그들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
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실 여
성인력을 포함한 노동인력의 雇傭增進
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에 부응하
는 신축적인 직업훈련 또는 학교교육의 
운영 등을 포함한 교육과 산업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계획을 수
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결실을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경활지수 및 상대지수 등을 이
용한 여성경제활동현황을 살펴보고 서
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한하였다. 앞으로 노동시장 전
반의 인력수급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여
성인력의 수급전망과 활용방안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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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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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의 누적비율 
(단위 : %) 

1985년 1989년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15-19 3.22 8.20 5.05 2.72 6.32 4.13 
20-24 11.95 29.51 18.40 9.80 25.65 16.00 
25-29 32.78 43.80 36.83 29.16 39.80 33.32 
30-34 50.36 55.50 52.25 48.98 53.91 50.91 
35-39 65.12 67.59 66.03 62.62 65.63 63.80 
40-44 76.88 78.06 77.32 75.12 76.44 75.64 
45-49 86.96 87.09 87.01 85.17 85.30 85.22 
50-54 93.69 92.86 93.39 92.77 91.92 92.44 
55-59 97.25 96.61 97.02 97.15 95.83 96.44 

60이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91년 1993년

15-19 2.31 5.86 3.70 1.77 4.37 2.78 
20-24 9.55 26.01 16.00 8.97 24.13 14.84 
25-29 27.41 38.47 31.74 25.53 36.83 29.91 
30-34 46.69 52.23 48.86 45.21 50.84 47.39 
35-39 61.58 65.15 62.98 61.86 65.29 63.19 
40-44 73.87 76.27 74.81 73.49 76.00 74.46 
45-49 83.83 84.64 84.15 83.08 84.51 83.63 
50-54 91.52 91.24 91.41 90.88 91.26 91.03 
55-59 96.54 95.62 96.18 96.18 95.71 96.00 

60이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95년 1996년

15-19 1.46 3.60 2.30 1.37 3.36 2.16 
20-24 8.29 21.95 13.64 8.11 20.54 13.02 
25-29 24.26 34.99 28.46 23.72 33.98 27.77 
30-34 42.56 47.83 44.62 40.84 46.45 43.06 
35-39 59.66 62.66 60.84 57.94 61.33 59.28 
40-44 72.11 74.59 73.08 71.16 74.01 72.28 
45-49 82.09 83.32 82.57 81.41 83.04 82.05 
50-54 89.95 90.14 90.03 89.26 89.80 89.47 
55-59 95.51 94.91 95.28 95.02 94.73 94.91 

60이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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